
http://dx.doi.org/10.17959/sppm.2020.26.3.411           411 

 

한국어의 단어 빈도와 단어와 음절의 분포적 특성*
1 

 

 

     김선회**
               남성현***

 

    (중앙대학교)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Kim, Sun-Hoi and Sunghyun Nam. 2020. Word frequency and the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words and syllables in Korean.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26.3. 411-436. This paper analyzes the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Korean words and syllables in relation to word 

frequency. Five sub-lexicons of Korean are made on the basis of word frequency for 

this study. The sub-lexicons are compared with respect to the distributions of words 

and syllable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sub-lexicon of high frequency words (i.e. 

use frequency of 1,500 times or more) exhibits a marked difference in the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words and syllables. According to the analysis, when 

other words are added to the sub-lexicon of high frequency words, meaningful 

changes are observed in the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The analysis shows that 

word frequency is an important factor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analysis of the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words and syllables in Korean.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and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hD student) 

 

Keywords: word frequency, word length, number of syllables, frequency of syllable  

types, CV, CVC(C) 

 

 

1. 서론 

 

단어의 사용 빈도는 여러 언어 현상들과 관련되어 있다. 단어의 사용 빈도

는 단어의 산출과 인지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Monsell et al. 1989, Duyck et 

al. 2008, Brysbaert et al. 2018 등), 단어 습득 과정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Segbers and Schroeder 2017), 어휘부와 텍스트의 단어 구성과도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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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Zipf 1935, 1949). 그런데 단어의 사용 빈도와 관련된 연구들 가운데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분포적 특성을 단어의 사용 빈도와 관련시켜 

분석한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의 단어와 음절의 분포적 특성이 단어의 사용 

빈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다. 어휘부를 구성하는 

대다수 단어들의 사용 빈도는 매우 낮은 반면, 소수의 단어들의 사용 

빈도는 매우 높아 어휘부 전체 사용 빈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Zipf 1935, 

1949). 본 연구는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소수의 단어들과 사용 빈도가 

매우 낮은 다수의 단어들이 나머지 단어들과 분포적 특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지 여부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약 88,000개의 단어를 가지고 단어의 사용 

빈도(이하, 단어 빈도)를 기준으로 5개의 한국어 하위 어휘부를 만들었다. 

아래 <그림-1>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단어들의 빈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전체 분석 대상 단어의 빈도 분포 

 

<그림-1>에서 단어의 상대 빈도는 해당 단어의 빈도를 전체 단어의 빈도

로 나눈 값이고, 누적 상대 빈도는 단어들의 상대 빈도를 빈도 순위 상위 

단어들부터 누적한 값이다.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 5개의 어휘부

는 약 1,600, 12,000, 37,000, 58,000, 88,000 단어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

서 이 어휘부들을 각각 1.6K, 12K, 37K, 58K, 88K 어휘부라고 부를 것이다. 

<그림-1>에서 보이듯이, 1.6K 어휘부는 소수의 고빈도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빈도는 1,500회 이상이다. 나머지 어휘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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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단어들을 빈도 순위 상위 단어들부터 1.6K 어휘부에 순서대로 

첨가하여 구성되었다. 규모가 가장 큰 어휘부인 88K 어휘부는 빈도가 1회 

이상인 단어들 즉, 분석 대상 단어 전체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단어 

빈도 평균은 1.6K > 12K > 37K > 58K > 88K 순으로, 1.6K 어휘부가 가장 

크고 88K 어휘부가 가장 작다.  

본 연구는 이 5개의 어휘부를 대상으로 다음 요소들을 계량적으로 

측정한다. 첫째, 단어 길이 평균을 측정한다. 음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음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모두를 측정 대상으로 한다. 동음이의어들은 

별개의 단어로 취급한다.  

둘째, 음절형의 수와 빈도, 상대 빈도(해당 음절형의 빈도를 출현 

음절형들의 전체 빈도로 나눈 값)를 측정한다. 이 측정에서는 단어들에 

포함된 음절형의 빈도를 측정할 뿐, 단어 빈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의 원자료인 『세종형태의미분석말뭉치』의 실질(내용) 

형태소 목록(『한국어 사용 빈도』(Kang and Kim 2009) CD에 포함)에 따르면, 

‘사람’이라는 단어의 빈도는 71,851회이다. 그리고 ‘당사자’의 빈도는 

778회이고 ‘개인의 영지’라는 의미를 가진 ‘사읍’의 빈도는 단 1회이다. 이 

세 단어로만 국한해서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음절형 ‘사’의 빈도를 단어 

빈도까지 고려한 결과인 72,630회로 계산하지 않고, 목록에 제시된 

단어형만을 고려해 3회로 계산한다.  

『세종형태의미분석말뭉치』(Kang and Kim 2009)의 실질(내용) 형태소 

목록에 있는 용언들과 보조 용언, 지정사에는 종결 어미 ‘-다’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작’, ‘움직이’와 같은 형태들이 제시되어 있다. 종결 어미 ‘-

다’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다’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보다 단어 길이, 

음절형 ‘다’의 빈도, CV 구조의 빈도, 음소 ‘ㄷ’과 ‘ㅏ’와 관련된 빈도는 

그만큼 낮아진다. 

셋째, 음절 구조 즉, CV, CVC(C), VC(C), V의 유형 빈도와 출현 빈도, 

유형 상대 빈도와 출현 상대 빈도를 구분하여 측정한다. 위의 예, ‘사람’, 

‘당사자’, ‘사읍’의 경우, CV의 유형 빈도는 2회(‘사’와 ‘자’ 각각 1회)이지만, 

출현 빈도는 4회(‘사’ 3회, ‘자’ 1회)이다. 이 경우에도 단어 빈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철자형과 의무음운규칙이 적용된 결과인 표면형, 의무음운규칙뿐 아니라 

임의음운규칙까지 적용된 결과인 또 다른 표면형 각각에 대해 각 어휘부 

별로 위 세 가지 요소들을 측정한다. 한국어 단어들은 크게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 그리고 두 어종 이상이 결합된 혼종어로 분류될 수 있다. 

전체 단어를 대상으로 위 요소들을 측정하는 것에 덧붙여, 한국어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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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속한 한자어와 고유어를 구분하여 위 요소들을 측정한다: 어휘부 

간 어종 비율에 대한 비교와 표면형들에서의 철자형의 변화 정도에 대한 

비교 역시 시도한다. 3절에서는 측정의 결과들이 제시되고, 4절에서는 그 

결과에서 나타난 유의미한 현상들에 대해 토론한다. 본고의 결론은 

5절에서 제시된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시도한 방법이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된다.  

 

2. 연구 방법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세종형태의미분석말뭉치』의 

실질(내용) 형태소 목록에서 선택되었다. 이 목록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어기, 동사, 형용사, 보조 용언, 지정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가 포함되어 

있다(Kang and Kim 2009: 82). 어미와 조사는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

나, ‘비슷’, ‘확실’과 같이 어근으로 분류된 것들은 포함되어 있다. 이 목록

에 포함된 218,999개의 단어 타입 중 『표준국어대사전』(온라인 판, Kuk-

Rip-Kuk-Eo-Won 2019)에 수록되어 있는 88,077개의 단어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고유명사(약 81,000개)와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개 사전인 

『우리말샘』에는 수록되어 있으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수록되어 있

지 않은 단어들(약 14,000개), 그리고 이 두 사전 모두에 수록되지 않은 것

들(약 36,000개)을 제외하였다. 각 단어들이 『표준국어대사전』 (온라인 

판)에 수록되어 있는지를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분류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1 88,077개의 단어들을 가지고 5개의 어휘부를 만드는 

데에는 『세종형태의미분석말뭉치』 목록에 제시된 단어 빈도가 사용되었

다. 최소 규모 어휘부인 1.6K는 1,500회 이상인 1,592개의 단어들로 구성되

었다. 이들은 전체 단어의 약 1.8%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누적 빈도는 전

체 단어 빈도의 약 69.1%를 차지한다. 12K 어휘부(단어 12,136개)는 1.6K 

어휘부에 빈도 100회-1499회 사이의 단어 10,544개를 덧붙여 만들었다. 

12K 어휘부 단어들은 전체 단어의 약 13.8%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누적 

빈도는 전체 단어 빈도의 약 93.6%를 차지한다. 37K 어휘부(단어 37,267개)

                                                           
1 단어들의『표준국어대사전』수록 여부 확인, 어종 분류, [표면형 1]의 확인 작업

과 [표면형 2]의 도출 작업은 주로 수작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료에는 여전히 수작업으로 인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여러 번의 검증을 통해 

오류를 최소화하려 시도하였으며, 자료는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음을 밝힌다. 

https://github.com/Lexicon-PNN/Korean-Phonological-Lexicon에서 본 연구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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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2K 어휘부에 빈도 10회-99회 사이의 단어 25,131개를 추가하여 만들

었는데, 전체 단어의 약 42.3%를 차지하는 37K 어휘부 단어들의 누적 빈

도는 전체 단어 빈도의 약 99.1%를 차지한다. 이것은 본 연구의 분석 대

상 단어들 중 절반이 훨씬 넘는 나머지 단어들의 누적 빈도가 전체 단어 

빈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나머지 

50,810개의 단어들을 ‘빈도가 매우 낮은 저빈도 단어군’으로 가정할 것이

다. 이들의 빈도는 1회-9회이다.  

58K 어휘부(단어 57,838개)는 이 단어들 가운데 빈도 3회-9회 사이의 

단어 20,571개를 37K 어휘부에 추가하여 만들었다. 58K 어휘부 단어들의 

누적 빈도는 전체 단어 빈도의 약 99.7%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88K 

어휘부는 빈도 1회 이상인 모든 단어 즉, 88,077개의 단어로 구성되었다. 

빈도가 단 1회인 단어는 모두 20,959개이고 2회인 단어는 모두 9,280개로, 

이들을 합하면 전체 단어 수 대비 약 34.3%에 이르지만, 이들의 누적 

빈도는 전체 단어 빈도의 약 0.3%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서술한 어휘부의 

구성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어휘부의 구성 

 

어휘부 단어 수 단어 비율 단어 빈도 빈도 비율 

1.6K 1,592개 1.8% 1,500회 이상 69.1% 

12K 12,136개 13.8% 100회 이상 93.6% 

37K 37,267개 42.3% 10회 이상 99.1% 

58K 57,838개 65.7% 3회 이상 99.7% 

88K 88,077개 100% 1회 이상 100% 

 

분석 대상 단어 전체를 한자어/고유어/외래어/혼종어로 분류하였는데, 

원자료인 실질(내용) 형태소 목록의 정보로는 판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표준국어대사전』(온라인 판)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동음이의어들 중 

판정이 어려운 단어 231개(한자어/고유어 210개, 고유어/외래어 10개, 

고유어/혼종어 7개, 한자어/고유어/외래어 2개, 한자어/고유어/혼종어 2개)에 

대해서는 따로 분류하거나 제외시키는 대신에, 빈도가 낮은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면, 한자어와 고유어 사이에 판정이 어려운 

경우는 고유어로 분류하였다. 단어의 음절 구분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음악’, ‘수없이’와 같이, 한글 철자가 모음을 선행하는 종성 자음 또는 

자음연쇄를 표상하고 있는 경우, 철자형에서는 /ɨm$ak/, /su$ʌps$i/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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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음절 종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표면형에서는 

[ɨ$mak], [su$ʌp$s’i]처럼 재음절화해서 다음 음절의 초성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단어의 음운형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첫째, ‘ㅚ’와 ‘ㅟ’를 

단모음으로 취급하여(Sohn 1999), 한국어 모음체계를 10개의 단모음을 가진 

체계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ㅛ’와 ‘ㅠ’와 같은 이중모음들은 단어 길이를 

측정하는 데에는 [전이음 + 모음] 즉, 두 개의 음소로 취급하였고, 음절 

구조의 분포를 살펴보는 데에는 한 개의 모음으로 취급하였다: 예를 들면, 

CGVC는 CVC로 취급하였다. 둘째, [철자형] 음운형은 한글 철자가 

표상하는 음소들의 구분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네’와 ‘내’와 같은 

단어들의 ‘ㅔ’와 ‘ㅐ’는 [철자형]에서는 구분되어 별개의 음소를 표상하는 

것으로 보았다. 셋째, 두 표면형들에서는 철자형의 ‘ㅔ와 ㅐ’, ‘ㅒ와 ㅖ’, 

‘ㅚ와 ㅙ, ㅞ’의 모음대립이 중화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넷째, 

의무음운규칙이 적용된 [표면형 1]은 『표준국어대사전』(온라인 판)에서 

제시된 발음형들이다. 이 발음형들은 적절한 음운환경 하에서 평폐쇄음화, 

장애음과 설측음의 비음화, 경음화, 설측음화, 구개음화, 종성 자음군 

단순화, 격음화, /j/-탈락, /n/-첨가가 적용된 형태이다. /n/-첨가처럼 적용 

음운환경을 충족하더라도 단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표준국어대사전』(온라인 판)에 제시된 경우만을 의무음운규칙이 적용된 

표면형으로 인정하였다. 다섯째, 임의음운규칙까지 적용된 [표면형 2]는 

의무음운규칙들 외에도 임의음운규칙들이 적용된 형태이다. 즉, 

양순음화(‘곤봉’ kon$boŋ → kom$boŋ), 연구개음화(‘연고’ jʌn$ko → jʌŋ$ko), 

동일 조음위치 장애음 탈락(‘각고’ kak$ko → ka$k’o), /h/-탈락(‘산하’ san$ha 

→ sa$na), 비어두 ɰ-탈락(‘불의’ pul$ɰi → pu.li, ‘의사’는 그대로 [ɰi$sa])이 

적절한 음운환경 하에서 적용된 형태이다. /n/-첨가와 관련해서는, ‘강약’ 

[kaŋjak]과 [kaŋnjak]처럼 /n/이 첨가된 형태와 첨가되지 않은 형태가 

『표준국어대사전』(온라인 판)에 모두 제시된 경우에는 [n]이 첨가된 

형태를 임의음운규칙까지 적용된 표면형으로 보았다. 이러한 한국어 

음운규칙들에 대해서는 Sohn (1999)과 Shin and Cha (2013)을 참고하였다.  

계량적 측정과 시각화 작업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R(R 

Core Team 2013)을 주로 사용하였다. ph, p’, ɛ, ɨ와 같은 발음기호들이 

R에서는 오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IPA를 사용하는 대신에 R이 읽기 

용이한 기호인 Klattese (Klatt 1987)를 한국어 음소 체계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R 패키지 KoNLP (Jeon 2016)을 사용하여 음절 단위 철자를 

음소 단위로 배열하여 Klattese 기호로 변환한 뒤 측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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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1 단어의 분포적 특성 

 

3.1.1 단어 길이 

 

단어 길이는 음소와 음절의 수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5개 어휘부의 단어 

길이 평균은 <표-2>와 같다.  

 

표 2. 단어 길이 평균 

 

어휘부 
음소 기준 

음절 기준 
철자형 표면형 1 표면형 2 

1.6K 4.6 4.59 4.53 1.88 

12K 5.44 5.44 5.34 2.17 

37K 6.15 6.16 6.04 2.44 

58K 6.36 6.36 6.24 2.51 

88K 6.48 6.49 6.36 2.56 

 

그리고 아래 <그림-2>는 <표-2>의 결과를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 2. 단어 길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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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음운형 사이에 음절 수의 차이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없으므로, 음절 수

는 세 음운형 모두 동일하다. <표-2>와 <그림-2>에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모든 어휘부에서 [철자형]과 [표면형 1]은 단어 길이 평균에 차이가 거의 

없다. [표면형 2]의 단어 길이 평균은 [철자형]과 [표면형 1]보다 약간 작다. 

그러나 어휘부 간 단어 길이 평균의 변화 패턴은 세 음운형이 크게 다르

지 않다. 빈도 1,500회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1.6K 어휘부의 단어 길이 평

균은 다른 어휘부들에 비해 매우 작다. 빈도 100회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12K 어휘부의 단어 길이 평균도 나머지 어휘부들에 비해 매우 작다.  

어휘부의 단어 빈도 평균이 작아질수록 단어 길이 평균은 커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단어 빈도와 단어 길이의 반비례 관계 즉, 대체로 

저빈도 단어일수록 단어 길이가 크다는 “Zipfian 관계” (Strauss et al. 2007)가 

한국어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1.6K 어휘부부터 37K 

어휘부까지의 단어 길이 평균의 상승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37K 

어휘부부터 88K 어휘부까지의 상승 정도는 그리 크지 않다.  

 

3.1.2 어종 분포 

 

각 어휘부의 어종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어종 분포 

 

어휘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1.6K 45.1% 51.4% 1.2% 2.3% 

12K 32.4% 60.2% 3.8% 3.6% 

37K 27.7% 61.3% 5.4% 5.6% 

58K 26.4% 61.6% 5.5% 6.4% 

88K 25.5% 62.7% 5.1% 6.8% 

 

<표-3>에 따르면, 어휘부의 단어 빈도 평균이 작아질수록 고유어의 비율은 

줄어들고,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의 비율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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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어종 분포 

 

<표-3>의 결과를 시각화한 위 <그림-3>은 어종 분포에 있어서도 1.6K 어

휘부가 다른 어휘부들과 구별된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빈도 1,500회 이

상인 단어들뿐 아니라 빈도 100회-1,499회 사이의 단어들까지 포함된 12K 

어휘부와 비교해 볼 때, 1.6K 어휘부는 고유어의 비율이 훨씬 높은 편이고 

한자어의 비율은 훨씬 낮은 편이다. 반면에, <그림-3>에서 보이듯이, 상대

적으로 저빈도인 단어들이 12K 어휘부에 첨가된 다른 어휘부들의 어종 분

포는 12K 어휘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어휘부들에 비해 1.6K 어휘부가 단어 길이가 짧은 고유어의 비율

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은 아래 <그림-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단어 길이 평균 (한자어와 고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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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에 따르면, 1.6K 어휘부는 고유어와 한자어 모두 단어 길이 평균

이 다른 어휘부들에 비해 매우 작다. 그러나 다른 어휘부들에서는 고유어

의 단어 길이 평균이 한자어와 비슷하거나 더 큰데 반해, 1.6K 어휘부에서

는 고유어의 단어 길이 평균이 한자어보다 매우 작다.  

 

3.1.3 음운형의 변화 

 

아래 <표-4>는 각 어휘부에서 철자형이 표상하는 음운 형태와 음절 구분

이 변화 없이 그대로 [표면형 1]과 [표면형 2]에 실현된 경우와 [표면형 1] 

또는 [표면형 2]에서 재음절화를 포함하여 철자형의 음운 형태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표 4. 단어 철자형의 변화 여부 

 

어휘부 음운 형태 유지 음운 형태 변화 

1.6K 67% 33% 

12K 60.3% 39.7% 

37K 55.4% 44.6% 

58K 54.3% 45.7% 

88K 54% 46% 

 

이 경우에도 단어 빈도와의 관련성이 관찰된다. <표-4>에 따르면, 어휘부의 

단어 빈도 평균이 작아질수록 음운 형태가 유지되는 비율은 줄어든다. 어

휘부에 따른 변화 양상을 시각화하면 <그림-5>와 같다.  

 

 

그림 5. 단어 철자형의 변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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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에서 보이듯이, 이 경우에도 단어 빈도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만, 1.6K 어휘부부터 37K 어휘부까지는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는 

반면에, 37K 어휘부부터는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 분석 대상 

단어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88K 어휘부는 [표면형 1] 또는 [표면형 2]에서 

철자형이 표상하는 음운 형태와 음절 구분이 변화되어 나타나는 비율이 

46%에 이르지만, 고빈도 단어들만 포함된 1.6K 어휘부에서는 그 비율이 

33%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매우 빈도가 낮은 저빈도 단어군이 

포함된 58K 어휘부와 88K 어휘부는 37K 어휘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제시된 단어 빈도와 관련된 단어 요소들의 분포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어 길이, 어종 분포, 고유어와 

한자어의 단어 길이의 차이, 철자형이 표상하고 있는 음운 형태와 음절 

구분의 표면형에서의 변화 정도에 있어서, 고빈도 단어들로 구성된 1.6K 

어휘부는 빈도가 더 낮은 단어들이 첨가된 다른 어휘부들과 뚜렷히 

구분되는 특성을 보인다. 둘째, 58K 어휘부와 88K 어휘부는 다른 

어휘부들보다 단어 길이 평균은 더 크지만, 12K 어휘부와 37K 어휘부에 

비해 단어 길이 평균의 상승 정도는 더 약하다. 그리고 어종 분포와 

철자형의 표면형에서의 변화 정도에 있어서는 37K 어휘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58K 어휘부와 88K 어휘부가 빈도 1회-9회의 저빈도 단어군이 37K 

어휘부에 포함된 어휘부라는 점에서, 1회-9회의 저빈도 단어들은 37K 

어휘부에 포함된 빈도 10회-99회의 단어들보다 단어 길이 평균은 더 

크지만, 어종 분포나 음운 형태의 변화 여부에 있어서는 크게 구별되는 

분포적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       

     

3.2 음절의 분포적 특성 

 

3.2.1 음절형의 수 

 

한국어에서 생성가능한 음절형은 11,172개이다(Lee and Nam 2020: 91). Lee 

and Nam (2020)이 제시했듯이, [초성 19개 (음가 없는 ‘ㅇ’ 포함) * 중성 

21개]의 결과로 종성이 없는 음절형 399개가 생성가능하고, [초성 19개 

(음가 없는 ‘ㅇ’ 포함) * 중성 21개 * 종성 27개 (겹자음 포함)]의 결과로 

종성이 있는 음절형 10,773개가 생성가능하다.  

표면형으로 실현될 때 중성 ‘ㅔ, ㅐ’와 ‘ㅒ, ㅖ’, ‘ㅚ, ㅙ, ㅞ’가 각각 

중화되어 3개의 모음으로 실현되고 종성으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422 김선회 ∙ 남성현 

ㅇ’만이 허용되므로, 실현가능한 표면 음절형은 2,539개로 줄어든다. [초성 

19개 (음가 없는 ‘ㅇ’ 포함) * 중성 17개]의 결과로 종성이 없는 음절 

323개가 실현가능하고, [초성 19개 (음가 없는 ‘ㅇ’ 포함) * 중성 17개 * 

종성 7개]의 결과로 종성이 있는 음절 2,216개가 실현가능하다. 

그러나 아래 <표-5>는 한국어 단어들에서 실제 사용되는 음절형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표 5. 출현 음절형의 수 

 

어휘부 철자형 표면형 1 표면형 2 

1.6K 577 590 604 

12K 1,163 1,099 1,113 

37K 1,472 1,313 1,314 

58K 1,549 1,381 1,378 

88K 1,629 1,433 1,426 

 

<표-5>의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음절형이 출현한 경우는 분석 대상 

단어 전체가 포함된 88K 어휘부의 [철자형]으로, 출현한 음절형의 수는 

1,629개로 생성가능한 전체 음절형 중 약 14.6%만이 실제로 출현하였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음절형이 표면형에 출현한 경우는 88K 어휘부의 

[표면형 1]인데, 출현한 음절형의 수는 1,433개로 표면형에 실현가능한 

전체 음절형 중 56.4%만이 실제로 출현한다. 1.6K 어휘부에 출현하는 

음절형의 수는 다른 어휘부들에 비해 훨씬 적다. 그러나 실현가능한 

음절형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어휘부의 규모도 고려해야 하므로, 이 

결과가 단어 빈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미 12K 어휘부에 전체 출현 음절형의 70% 이상이 출현하고, 37K 

어휘부부터는 출현 음절형의 수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아래 <표-6>의 출현 음절형의 수에 대한 고유어와 한자어의 비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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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고유어와 한자어의 출현 음절형의 수 

 

어휘부 
철자형 표면형 1 표면형 2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 한자어 

1.6K 399 285 368 363 371 381 

12K 940 447 821 660 825 697 

37K 1,229 487 1,057 786 1,050 843 

58K 1,328 503 1,137 821 1,114 881 

88K 1,400 515 1,192 858 1,170 917 

 

첫째, 1.6K 어휘부의 [표면형 2]를 제외하면, 한자어보다 고유어가 출현 

음절형의 수가 더 많다. 한자어에는 실현가능한 음절형들 중 매우 제한된 

수의 음절형들만 출현한다. 둘째, 모든 어휘부에서 고유어는 철자형의 

출현 음절형이 표면형들보다 많은데 반해, 한자어는 철자형보다 

표면형들의 출현 음절형이 더 많다. 고유어는 [철자형]에서 음소 활용 

폭이 넓어, 종성 경음, 격음, 겹자음들이 포함된 음절형들이 

출현가능하지만, 평음의 경음화, 격음화, 종성 자음군 단순화와 평폐쇄음화 

등의 음운 작용들로 인해 [표면형]들에서는 음절형의 수가 줄어든다. 

반면에, 한자어는 [철자형]에서 경음의 출현이 전반적으로 제한되고 

종성에 출현가능한 자음들도 제한되지만, [표면형]들에서는 재음절화를 

포함한 다양한 음운 작용들의 결과로 음절형의 수가 늘어난다. 셋째, 1.6K 

어휘부에서 고유어의 출현 음절형의 수는 12K 어휘부에 비해 현저히 적다. 

이것은 1.6K 어휘부에 포함된 고유어들이 매우 제한된 수의 음절형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저빈도 단어군이 포함된 58K 어휘부와 

88K 어휘부는 37K 어휘부보다 그 규모의 차이에 비해 출현 음절형의 

수의 변화가 그리 크지 않다. 37K 어휘부와 이 어휘부들 간 출현 음절형의 

수의 차이는 37K 어휘부와 12K 어휘부 간 출현 음절형의 수의 차이보다 

현저히 작다. 다시 말해서, 매우 빈도가 낮은 즉, 빈도가 1회-9회인 많은 

저빈도 단어들에서 새로이 관찰되는 음절형의 수는 빈도가 10회-99회인 

단어들에서 새로이 관찰되는 음절형의 수보다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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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음절 구조: 유형 빈도 

 

음절 구조의 분포를 알아 보기 위해, CV, CVC(C), VC(C), V의 유형 빈도와 

유형 상대 빈도를 측정하였다. 여기에서 ‘유형’이란 음절형을 그 빈도와 

관계없이 한 번만 고려한 것을 의미하고, 뒤에서 언급될 ‘출현’이란 음절

형의 빈도까지 고려한 것을 의미한다. ‘가수’와 ‘수학’이 있다면, 음절형은 

‘가’와 ‘수’, ‘학’이므로, CV의 유형 빈도는 2회이지만, 음절형 ‘수’가 2회 출

현하였으므로, CV의 출현 빈도는 3회이다.  

아래 <표-7>은 어휘부 간 [철자형]의 CV, CVC(C), VC(C), V의 유형 

빈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표-7>에서는 상대 빈도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표 7. 음절 구조의 유형 빈도 (철자형) 

 

어휘부 

CV CVC(C) VC(C) V 

빈도 
상대 

빈도 
빈도 

상대 

빈도 
빈도 

상대 

빈도 
빈도 

상대 

빈도 

1.6K 148 25.6% 353 61.2% 59 10.2% 17 2.9% 

12K 225 19.3% 817 70.2% 100 8.6% 21 1.8% 

37K 249 16.9% 1,084 73.6% 118 8% 21 1.4% 

58K 257 16.6% 1,138 73.5% 133 8.6% 21 1.4% 

88K 270 16.6% 1,194 73.3% 144 8.8% 21 1.3% 

 

그리고 <표-7>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표면형 1]과 [표면형 2]를 포함한 

전체 결과를 시각화하면 아래 <그림-6>과 같다 (<그림 6>에서는 그대로 

상대 빈도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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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음절 구조의 유형 빈도 분포 

 

<그림-6>에서 보이듯이, [철자형], [표면형 1], [표면형 2]는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표-7>에 제시된 [철자형]에 대한 결과에 따르면, 모든 어휘부에서 

CVC(C) 구조의 상대 빈도가 약 0.7(70%) 이상으로 CV 구조보다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Shin (2008), Kim et al. (2014), Lee and 

Nam (2020) 등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다. 1.6K 

어휘부에서만 CV 구조의 상대 빈도가 약 0.256(25.6%)으로 다른 

어휘부들에 비해 CV 구조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세 음운형의 패턴이 유사하므로, 한자어와 고유어의 비교는 아래 <표-

8>의 [철자형]에 대한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다: 공간 상의 제약으로 상대 

빈도만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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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한자어와 고유어의 음절 구조의 유형 빈도 
(철자형, 상대 빈도(백분율)) 

 

어휘부 
CV CVC(C) VC(C) V 

한자어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 

1.6K 24.6% 29.6% 60% 57.1% 10.9% 9.3% 4.6% 4% 

12K 23.3% 20.3% 62.6% 68.8% 10.5% 8.7% 3.6% 2.1% 

37K 23.2% 17.9% 63.4% 72.3% 10.1% 8.1% 3.3% 1.6% 

58K 23.3% 17.2% 63.4% 72.5% 10.1% 8.7% 3.2% 1.5% 

88K 23.5% 16.9% 63.2% 72.7% 10.1%/ 8.9% 3.1% 1.5% 

 

<표-8>의 결과를 시각화하면 <그림-7>과 같다.  

 

 

그림 7. 음절 구조의 유형 빈도 분포 (한자어와 고유어) 

 

<그림-7>에 따르면, 한자어와 고유어 모두 철자형 전체의 분포 패턴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1.6K 어휘부를 제외하면, 고유어가 한자어보다 

CVC(C) 구조의 유형 상대 빈도가 더 높고, CV 구조의 유형 상대 빈도는 

더 낮다. 그러나 1.6K 어휘부에서는 고유어가 한자어보다 CVC(C) 구조의 

유형 상대 빈도가 더 낮은 반면, CV 구조의 유형 상대 빈도는 더 높다는 

점에서, 다른 어휘부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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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음절 구조: 출현 빈도 

 

어휘부 간 철자형에 포함된 CV, CVC(C), VC(C), V의 출현 상대 빈도에 대

한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음절 구조의 출현 빈도  

 

어휘부 

CV CVC(C) VC(C) V 

빈도 
상대 

빈도 
빈도 

상대 

빈도 
빈도 

상대 

빈도 
빈도 

상대 

빈도 

1.6K 1,294 43.4% 1,211 40.6% 227 7.6% 253 8.5% 

12K 10,794 40.9% 11,529 43.7% 2,059 7.9% 1,959 7.4% 

37K 36,281 40% 41,463 45.7% 6,980 7.7% 6,041 6.7% 

58K 58,283 40.1% 66,795 46% 10,947 7.5% 9,333 6.4% 

88K 90,291 40.1% 104,195 46.3% 16,791 7.4% 14,041 6.2% 

 

<표-9>에 제시된 결과는 대체로 여전히 CVC(C) 구조의 상대 빈도가 CV 

구조의 상대 빈도보다 높지만, 유형 빈도에 비해서 CV 구조의 빈도가 매

우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1.6K 어휘부는 CVC(C) 구조보다 CV 

구조의 출현 빈도가 더 높은 분포를 보인다.  

아래 <그림-8>은 [철자형]뿐 아니라 [표면형 1]과 [표면형 2]의 어휘부 

간 음절 구조의 출현 빈도의 차이를 시각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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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음절 구조의 출현 빈도 분포 

 

<그림-8>에 따르면, 음절 구조의 출현 빈도에서는 음운형에 따라 어휘부 

간 변화 패턴이 달라진다. [철자형]에서는 다른 어휘부들과는 달리, 1.6K 어

휘부의 경우에는 CV 구조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다. 그러나 [표면형 1]에

서는 1.6K 어휘부뿐 아니라 12K 어휘부에서도 CV 구조의 출현 빈도가 가

장 높고, [표면형 2]에서는 모든 어휘부들에서 CV 구조의 출현 빈도가 가

장 높다. 이것은 음운 작용들에 의해 [철자형]에서 CVC(C) 구조인 음절형

들 중 일부가 [표면형 1]과 [표면형 2]에서 CV 구조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여기에서 단어 빈도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음절 

구조의 출현 빈도에 있어서도 1.6K 어휘부는 다른 어휘부들과 구별되는 

분포적 특성을 보이는 반면, 58K 어휘부와 88K 어휘부는 37K 어휘부와 뚜

렷하게 구별되는 분포적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래 <표-1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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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자형]에 나타난 한자어와 고유어의 음절 구조의 출현 빈도를 비교한 결

과이다.  

 

표 10. 한자어와 고유어의 음절 구조의 출현 빈도  

(철자형, 상대 빈도) 

 

어휘부 

CV CVC(C) VC(C) V 

한자어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 

1.6K 36.4% 50.7% 49.2% 30.7% 8.8% 6.3% 5.5% 12.4% 

12K 35.6% 47.3% 49.4% 36.5% 9.6% 5.5% 5.5% 10.7% 

37K 35.7% 44.2% 49.8% 41.6% 9.3% 5.1% 5.2% 9.1% 

58K 35.8% 44.3% 49.9% 42.4% 9.1% 5% 5.2% 8.3% 

88K 35.9% 44.1% 49.8% 43.5% 9.1% 4.7% 5.2% 7.7% 

 

<표-10>의 결과를 시각화하면 아래 <그림-9>와 같다. 

 

 

그림 9. 음절 구조의 출현 빈도 분포 (한자어와 고유어) 

 

<표-10>에 따르면, 한자어의 경우에는 어휘부의 유형과 관계없이 CV 구조

보다 CVC(C) 구조의 출현 빈도가 높다. 그리고 어휘부 간 큰 차이는 관찰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유어에서는 CVC(C) 구조보다 CV 구조의 출현 빈

도가 높다. 그리고 어휘부 간 차이도 관찰된다. 1.6K 어휘부에서 고유어의 

CV 구조가 50.7%, CVC(C) 구조가 30.7%를 차지하여 그 차이가 크다. 1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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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부에서 각각 47.3%, 36.5%로 그 차이가 줄어들고 88K 어휘부에서는 

각각 44.1%. 43.5% 서로 매우 근접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58K 어휘부와 

88K 어휘부는 37K 어휘부와 그리 큰 차이가 없음이 관찰된다. 

1절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본 연구의 단어들에는 종결 어미 ‘-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음절형을 그 빈도와 관계없이 하나로만 

취급하는 유형 빈도에는 그리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음절형들의 빈도까지 고려하는 출현 빈도에서는 종결 어미 ‘-다’를 

포함시키는 경우와 큰 차이를 만든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유형 빈도에 비해 CV 구조의 출현 빈도가 

늘어나긴 했지만, 대체로 CVC(C) 구조의 출현 빈도가 CV 구조의 출현 

빈도보다 더 높다. 그러나 종결 어미 ‘-다’를 포함한 연구들에서는 반대로 

CV 구조의 출현 빈도가 CVC(C) 구조의 출현 빈도보다 더 높다. Kim et al. 

(2014)에서는 철자형에서 CV 구조의 출현 빈도가 45.63%를 차지하고 

CVC(C) 구조의 출현 빈도가 41.83%를 차지한다(Kim et al. 2014: 30). 또한, 

Lee and Nam (2020)에서는 CV 구조의 출현 빈도가 40.71%를 차지하고 

CVC(C) 구조의 출현 빈도가 35.46%를 차지한다(Lee and Nam 2020: 95).  

Kim et al. (2014: 33)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다’는 전체 음절형 대비 

6.15%를 차지하여 그들의 자료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음절형이다. Lee and 

Nam (2020)에서도 ‘다’는 용언에 사용된 음절형 전체 대비 23.65%를 

차지한다(Lee and Nam 2020: 100). 반면에, 본 연구의 1.6K 어휘부 

철자형에서 ‘다’는 총 20회 출현하여 상대 빈도는 0.0067 즉, 전체 

음절형의 빈도 대비 0.67%에 그치고, 88K 어휘부 철자형에서는 총 752회 

출현하여 상대 빈도는 0.0033 즉, 전체 음절형의 빈도 대비 0.33%에 

그친다. 이러한 차이가 CV 구조와 CVC(C) 구조의 출현 빈도에 있어서 

연구들 간 차이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단어 단계의 분포에서 보여진 것처럼, 지금까지 제시된 음절 단계의 

분포에 있어서도 고빈도 단어들로 구성된 1.6K 어휘부는 다른 어휘부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성을 보인다. 반면에, 빈도 1회-9회의 저빈도 

단어군이 37K 어휘부에 첨가되어 구성된 58K 어휘부와 88K 어휘부는 

37K 어휘부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22 

                                                           
22 본 연구가 단어와 음절의 분포적 특성들에만 주목하였지만, 음소의 분포적 특성

에 있어서도 1.6K 어휘부에서는 다른 어휘부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관찰된다. 

1.6K 어휘부를 37K 어휘부, 88K 어휘부와 비교해 볼 때, ‘ㅏ’, ‘ㄱ’, ‘ㄴ’, ‘ㅣ’는 세 

음운 형태 모두에서 전체 음소 빈도 대비 상대 빈도가 0.06(6%) 이상으로 빈도 

순위 상위에 위치한다. 그러나 37K 어휘부와 88K 어휘부에서 ‘종성 ㅇ’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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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론 

 

지금까지 단어 빈도와 관련지어 한국어의 단어와 음절의 분포적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1.6K 어휘부는 

다른 어휘부들과 구별되는 분포적 특성을 보인다. 1.6K 어휘부가 빈도 

1,500회 이상의 고빈도 단어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한국어 

고빈도 단어들에서 다른 단어들과 구별되는 분포적 특성이 관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58K 어휘부와 88K 어휘부는 빈도 10회 이상인 단어로 

구성된 37K 어휘부에 빈도 1회-9회의 단어들을 첨가하여 구성되었다. 

그런데 37K 어휘부, 58K 어휘부, 88K 어휘부 사이에는 단어 길이를 

제외하곤 뚜렷하게 구별되는 분포적 특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것은 빈도 

1회-9회인 저빈도 단어들이 그 수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빈도를 보이는 단어들로 구성된 어휘부의 분포적 특성을 크게 변화시킬 

정도의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1.6K 어휘부는 다른 어휘부들에 비해 단어 길이가 확연히 짧고, 

고유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철자형] 즉, 어휘부에 내재되어 있는 

음운형이 변화되어 실현되는 정도가 약하고, CV 구조의 음절형이 다른 

어휘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이러한 분포적 특성은 ‘사용의 

용이성’과 관련되어 있는 듯하다. 보다 단순한 형태와 구조 가진, 그리고 

‘들은(perceptive)’ 형태 그대로가 ‘발화될(produced)’ 수 있는 단어들이 

고빈도 단어군에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듯하다.  

이것은 또한 단어의 습득과 어휘부의 구성과도 관련된다. 아동들은 습득 

초기에 주위에서 접하는 고빈도 단어들을 더 일찍 습득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단어들을 습득한다. 1.6K 어휘부에는 

다른 언어들의 고빈도 단어들처럼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 

길이가 짧고 단순한 구조를 가진 기능어들과 내용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어들의 특성이 다른 어휘부들과 구별되는 1.6K 

어휘부의 특성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빈도는 각각 [철자형]에서 0.056, 0.058, [표면형 1]에서 0.059, 0.059, [표면형 2]에서 

0.065, 0.068로 빈도 순위 10위 내에 있지만, 1.6K 어휘부에서는 각각 0.043, 0.045, 

0.051로 다른 어휘부들보다 낮다. 한편, 37K 어휘부와 88K 어휘부 사이에는 차이

가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석 대상 음소의 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단

어 빈도와 음소의 분포적 특성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에는 보다 면밀한 관

찰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차후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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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빈도 단어일수록 일찍 습득될 뿐 아니라, 더 작은 말뭉치 또는 심상 

어휘부를 구성하고 빈도가 낮은 단어들이 점차로 첨가되면서 규모가 더 

큰 말뭉치 또는 심상어휘부가 형성된다(Shoemark et al. 2016). 언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Nation (2006)에 따르면, 다른 도움없이 구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에는 약 6,000-7,000 단어를 알고 있으면 되고, 문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에는 약 8,000-9,000 단어에 대한 습득이 요구된다. Fromkin et al. 

(2014)은 6세 정도의 아동이 13,000 단어를 알고 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일반적인 성인들의 어휘부는 약 60,000 단어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한편, Goulden et al. (1990)은 잘 교육받은(well-educated) 영어 

모국어 성인의 경우 약 17,000개의 단어 기본형들을 알고 있다고 제안한다. 

연구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연구들의 제안들 중 공통적인 것을 본 

연구에 적용해 보면, 58K 어휘부와 88K 어휘부를 만들기 위해 37K 

어휘부에 첨가된 저빈도 단어들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이 단어들 

대부분은 심상어휘부의 형성과 습득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늦게 

첨가된 것들이고, 많은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이 익숙하지 않거나 알고 

있지 않은 단어들일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단어들이 

첨가되어도 한국어 단어들의 분포적 특성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즉, 한국어의 단어들을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들의 

분포는 이미 이 단어들이 심상어휘부에 첨가되기 전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58K 어휘부와 88K 어휘부의 

음절형의 수가 37K 어휘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은 그 예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 어휘부 단어들의 분포적 특성과 관련된 

계량적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규모 단어들을 대상으로 계량적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는 분석 대상 단어의 

규모이다. 빈도 1회-9회인 저빈도 단어들로 구성된 58K 어휘부와 88K 

어휘부가 37K 어휘부와 그 분포적 특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은 

한국어 단어의 분포적 특성과 관련된 계량적 연구가 이들을 제외한 약 

30,000-40,000 단어 규모의 어휘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져도 무방함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1.6K 어휘부뿐 아니라 12K 어휘부도 37K 

어휘부와 구별되는 분포적 특성들이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것은 고빈도 

단어들에 국한된 계량적 연구 또는 약 10,000-20,000 단어 규모 정도의 

어휘부를 대상으로 한 분포적 특성에 관한 계량적 연구의 결과를 한국어 

어휘부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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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가지는 다른 제한점들도 많겠지만,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제한점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첫째, 주로 기술적 통계에 의존하고 

표면적으로 나타난 분포적 특성들에 주목한 반면, 분포적 특성들에 끼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적 해석을 시도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단어 길이에 

대한 분석에서 Lee (2018)은 정보 이론(Information Theory)의 관점에서 

영어와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단어 빈도와 단어 길이의 반비례 관계가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보 흐름의 일환”(Lee 2018: 62)임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어 빈도에 따른 단어 길이의 차이가 정보 

전달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문어 자료와 구어 자료를 구분하지 않은 제한점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구어에 사용되는 단어들은 문어에 사용되는 

단어들에 비해 빈도가 높다. 이에 따라, 구어 자료에 나타난 단어들의 

분포적 특성과 문어 자료에 포함된 단어들의 분포적 특성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예로, 구어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구어의 분포적 

특성을 분석한 Shin (2008)의 결과를 들 수 있다. Shin (2008: 209)의 결과에 

나타난 음절 구조의 유형 빈도는 CVC(C) 구조가 72.6%, CV 구조가 

18.9%로 본 연구와 Kim et al. (2014), Lee and Nam (2020)과 유사하다. 그러나 

출현 빈도에 있어서는 CV 구조가 62.2%를 차지하는 반면, CVC(C) 구조는 

23.3%에 그침으로써, 본 연구뿐 아니라 Kim et al. (2014), Lee and Nam 

(2020)과도 큰 차이가 난다: Kim et al. (2014), Lee and Nam (2020)처럼, Shin 

(2008)에서도 ‘-다’ 종결 어미를 자료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구어 

말뭉치에서 CV 구조의 출현 빈도가 CVC(C) 구조의 출현 빈도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은 구어 말뭉치를 문어 말뭉치와 별개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구어 말뭉치 또는 문어 말뭉치 하나에만 

국한하거나, 구어 말뭉치와 문어 말뭉치를 별도로 분석하여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시도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의 단어와 음절의 분포적 특성들을 단어 빈도와 

관련지어 분석해 보고자 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대규모 말뭉치로부터 

약 88,000개의 단어를 분석 대상 단어로 선정하고 단어 빈도를 기준으로 

5개의 어휘부를 만들었다. 『표준국어대사전』(온라인 판)에 수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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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들로만 분석 대상을 한정하였고, 철자형뿐 아니라 의무음운규칙이 

적용된 결과인 표면형과 임의음운규칙도 적용된 결과인 표명형의 분포적 

특성들도 살펴보았다. 한자어와 고유어를 구분하여 그들의 분포적 특성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단어 단계의 특성들로는 단어 길이, 어종 분포, 철자형이 실현될 때의 

음운형의 변화 여부들을 조사하였고, 음절 단계의 특성들로는 음절형의 수, 

음절 구조의 유형 분포와 출현 분포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빈도 단어들은 다른 단어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분포 특성을 보였으나, 

대다수의 저빈도 단어들은 그 이상의 빈도를 보이는 단어들로 구성된 

어휘부의 분포적 특성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4절에서 제시된 본 연구의 제한점들은 차후의 연구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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